
2027년 예산안 및 국세수입 규모는 
결정된 바 없습니다.

< 보도 내용 >

□ 2026.8.19. 경향신문은 「반도체 훈풍에 내년 국세 수입 580조 추산…

청년미래적금 소득상한 폐지할 듯」제하의 기사에서,

 ㅇ “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세 수입 전망치를 580조원으로 추산하고 

있다.”, “정부는 늘어난 세수 여력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청년미래적금의 

가입 소득기준을 없애는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.”, “중산층과 저소득층 

가정의 자녀가 일찍부터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새로운 매칭 지원

제도도 내년도 예산에서 추진한다.”라고 보도했습니다.

< 정부 입장 >

□ 정부는 현재 ’27년 예산안을 마련중에 있으며, 청년미래적금 소득기준 폐지, 

아동 자산형성 지원제도 도입 및 국세 수입의 구체적인 규모는 아직 

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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